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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럴라이 코로넬 커미턴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이 이야기는 핀란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요나스는 가정의 밤을 하러 형들과 후다닥 거실로 뛰어가면서 

웃음을 터트렸어요. 부활절 저녁 식사 때 먹은 맛있는 양고기 

구이 냄새가 아직도 향긋하게 났어요. 입 안에서도 전통적인 부활절 

간식인 달콤한 파샤 맛이 여전히 맴돌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조용히 자리에 앉자, 요나스의 형 트리스탄이 일어섰어요.

“행복한 부활절이에요!” 트리스탄이 말했어요. 트리스탄은 찬송과 

기도로 가정의 밤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특별 음악 프로그램이 

이어졌어요. 가족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노래를 준비했어요.

트리스탄은 정성스럽게 기타줄을 튕기며 기타를 연주했어요. 

그다음에는 에이나 형이 피아노 곡을 연주했어요. 형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요나스의 다른 

형들도 몇 곡을 더 연주했어요. 요나스는 가족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마침내 요나스의 차례가 되었어요. 요나스는 심호흡을 한 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릇된 선택을 할 때마다 속삭이듯 들리는 작은 소리는 서로 

사랑하여라.”*

노래를 부를 때, 사랑이 요나스의 가슴속을 가득 채웠어요.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차올랐어요. 마치 성신이 요나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요나스를 사랑하신다고 말해 주는 것만 같았어요.

“모두들 이렇게 자신의 재능을 나눠 주어서 고맙구나.”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그림을 하나 들어서 보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장면의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이 어떤 일을 묘사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 

있니?”

요나스는 손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예수님은 이곳에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모두 느끼셨어.”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단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 이 모든 것이 사실 그분의 속죄에 포함되는 

일이었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단다.”

엄마는 첫 번째 부활절에 관한 동영상을 틀어 주셨어요. 

영상이 끝나자, 잠시 모두들 말이 없이 조용히 있었어요. 

요나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느꼈어요.

“이제 활동을 할 차례인가요?” 요나스가 물었어요.

엄마가 소파에서 일어나 서랍장 쪽으로 가셨어요. “좋아! 

요나스, 좀 도와주겠니?”

요나스와 엄마는 풀과 가위, 교회 잡지 더미를 꺼내서 모두 

바닥에 펼쳐 놓았어요. 그런 다음, 엄마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부활절 일지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으로 

부활절 일기를 써 보자.”

요나스는 바닥에 앉아 자기 공책을 폈어요.

아빠는 일지에 글을 쓰시려고 펜을 드셨어요. “그림 옆에 

파샤는 달콤한 커스터드로 만든 디저트예요. 여러분도 매년 먹는 부활절 

간식이 있나요?

각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적어 보자. 그럼 좀 더 그분들처럼 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요나스는 잡지를 한 장씩 넘겼어요. 요나스는 웃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림을 발견했어요.

요나스는 그 그림을 잘라서 공책 중앙에 붙였어요. 

요나스는 그날 구주로부터 느낀 모든 사랑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아빠와 엄마의 말씀을 잘 

듣고 집안일을 도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리고 형들을 더 사랑하겠다.” 요나스는 공책을 엄마한테 

보여 드렸어요. 엄마는 요나스가 쓴 내용을 읽고 빙그레 

웃음을 지으셨어요.

요나스는 이 부활절을 오래도록 기억할 거예요. 요나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노래하고 배우면서 그분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했을 때에도 그분의 

사랑을 느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요나스를 

사랑하세요. 요나스도 그분들을 사랑해요. 

*“주 예수를 닮으려고”(『어린이 노래책』, 40쪽)

부활절을 기억해요


